
시는 작년 12월 1일부터 일산동구보건소와 일산서구보건소에 

개방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. 올해에는 일산동

구 동네 의원에도 추가로 설치·운영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

확대할 예정이다.

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 3곳 긴급 운영

시는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

는 교통 중심지역인 화정 문화광장(화정역 4번 출구), 고양관

광정보센터(정발산역 1·2번 출구), 경의선 일산역 광장 등 3곳

에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했다. 또한, ‘안심카’ 선별진

료소(주교 제1공영주차장)도 재개했다.

특히, 3곳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정확도가 높은 기존 검사방

식인 RT-PCR 검사(정확도 99%)를 하고, 현장에서 확진 여부

를 확인할 수 있는 ‘신속 항원 검사(정확도 90%)’ 방식도 희

망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. RT-PCR 검사 방식은 전문기

관에 검체를 의뢰하면 최소 6시간 이후에 확진 여부를 알 수 

있고 정확도가 높다.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은 현장에서 15~30

분 이내에 확진 여부를 가려낼 수 있어 검사 이후 추가 감염을 

차단하는 효과가 있다. 

안심카 선별진료소도 재운영에 들어갔다. 연말까지 매일 낮 

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 주말·공휴일 없이 운영했으며 

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고양시민은 무료로 검사받을 

수 있도록 했다. 

고위험군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

요양시설 종사자 2월 14일까지 이동 제한

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 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

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‘이동 제한 행정명령’을 작년 

12월 8일 공고하고 올해 2월 14일까지 시행한다. 행정명령에

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, 

근무시간 외에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 

등의 내용을 담았다.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

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.

또한, 시는 신속항원키트를 구입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

양일간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

항원검사를 진행했다.

카페, 음식점 인근 도로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

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

을 돕기 위해 카페·음식점 등 상가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

을 올해 2월까지 완화한다. 완화된 내용은 매장 앞 도로의 주

정차 단속 적용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려 불법주

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다. 카페 1천 916곳과 음식점 1만 

2천 482곳 등 인근 도로가 주요 대상으로, 사실상 고양 시내 

도로 전 구간이 해당한다.

기간은 올해 2월 28일 자정까지이다.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

외되는 곳은 소화전 주변, 교차로 모퉁이, 버스정류소, 횡단보

도,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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